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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ause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were explored, focusing on victim 
personality and appearance factors. The research model included the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mportant causes of bullying (aggression, cleanliness, and obesity of 
victims) and consequences of bullying (self-esteem and depression) and was tested 
through survey data from 594 (194 male and 404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with SPSS and AMOS. In the results of the model tests, victims who are 
more aggressive, less clean, and more overweight are more likely to be bullied. In 
addition, adolescents bullied by others tend to have lower self-esteem and more 
depression. Furthermore, the model comparison was assessed by gender and a diffe-
rence between the two gender models was found. In the check of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it was concluded that the cleanliness of the victim is a more important 
cause of bullying for male adolescents than for female adolescents.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effects of the victim’s appearance factors on bullying in the literature 
focusing on personality issues of victims. Educators and counselors may refer to the 
findings in developing counseling guidelines and manuals to prevent bullying in 
school.

Keywords: aggression(공격성), cleanliness(청결성), obesity(비만), bullying(집단따돌
림), self-esteem(자아존중감)

I.� Introduction

집단따돌림과 동료 학생들의 괴롭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

르면서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암을 이겨내고도 일그러진 

입모양 때문에 급우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다 자살을 택한 미국 여중생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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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일깨워주었다

(Shin, 2016). 우리나라에서 ‘집단따돌림’ 문제가 본

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으로, 한 여중

생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자살한 사건이 그 발단이 

되었다(Chung, 2011). 특수교육학사전에 따르면 ‘집
단따돌림’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힘의 불균형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행동으로, 폭행, 위협, 못살게 

굴기, 놀리기, 소외시키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행

동”으로 정의된다(“Bullying”, 2009).
집단따돌림 문제는 소수만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

화와 더불어 교육, 문화 환경변화에 의해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가고 있는데, Kim and Chung(2007)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39%가 지난 1년간 집단따

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에

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Andreou & 
Bonoti, 2010; Wei & Johnson-Reid, 2011; Yoo & 
Johnson, 2007). 북아일랜드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답하였으

며(Mc Guckin, Cummins, & Lewis, 2008), 미국의 경

우 15세부터 24세 사이 학생 중 6,000여명이 매년 따

돌림과 관련된 문제로 자살하며, 미국인의 1/3은 학

창시절 중 어떤 유형으로든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

다고 한다(Overseas Economic Team, 2017).
집단따돌림의 피해는 학교활동 기피, 학업성취도 

저하, 자기존중감 하락, 우울감 증대 등으로 이어지

며, 심할 경우 자퇴, 자살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

므로(Gini, 2008; Ranta, Kaltiala-Heino, Pelkonen, & 
Marttunen, 2009) 집단따돌림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

인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해자의 

문제보다는 피해자의 특성 요인이 집단따돌림의 가

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Kim, 2005). Koo 
(1997)는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크게 수동적 피해자

(passive victim)와 공격적 피해자(provocative victim)
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수동적 피해자는 

외모가 단정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남과 다르거

나 신체적 열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

며, 공격적 피해자는 과잉행동이나 공격성을 내재하

고, 자기애가 강한 편이라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따돌림 피해자 특성 중 외모적 특성과 공격적 성

격 특성이 잡단 따돌림을 유발하는 영향 요인이라 가

정할 수 있으며, 외모적 특성 중 비만과 청결성은 자

주 제시되는 피해자 특성 요인이었다(The Korean Fe-
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1999).

집단따돌림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

황에서 피해자 성격 요인(공격성)과 외모 요인(청결

성, 비만도)이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집단따

돌림이 사회심리학적(자아존중감), 병리학적(우울감)
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시함

으로써 교육지도와 후속 연구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

을 얻고자 한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특성 요인에 

있어 외모 요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의 외모보다는 

성격 요인에 집중하여 연구해 왔으며, 외모요인의 영

향에 대한 실증연구가 매우 미흡했다. 의류학 분야에

서는 청소년기가 의복과 외모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은 시기이며, 외모 요인이 또래관

계 형성과 정신건강 및 심리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 여기고, 오랫동안 관련 연구들

을 진행해 왔으나(Lee, 2009), 이를 집단따돌림과 연

관시켜 진행한 연구 노력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외모 요인을 집단따돌림 유발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따돌림의 선

·후행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하고자 

한다.

Ⅱ.� Literature� Review

1.�Bullying�of�the� juvenile�and�characteristics�of�

victims

청소년기는 12∼14세까지 전기, 15∼18세까지 후

기 청소년기로 구분되는데(Samples & Aber, 1998), 
이 중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하며, 학교 

비행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청소년 전기, 즉 중학생들로 폭력예방재단 상담 자료

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의 59%가 중학교에서 발생된다

(Kim, 2005). 집단따돌림 행동에는 때리기, 밥 못 먹

게 하기, 넘어뜨리기, 소지품 훔치기, 심부름시키기 

등의 신체적 괴롭힘과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무시하

며, 따돌리는 관계적 괴롭힘이 있는데,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자주 집단따돌림에 관여한다



Vol. 25, No. 2 여 은 아 123

－ 239 －

고 알려져 있다(Andreou & Bonoti, 2010). 남학생은 

주로 신체적 괴롭힘을, 여학생은 주로 관계적 괴롭힘

을 하는 등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된 

바 있다(Craig et al., 2009; Skraypiec, Slee, Murray- 
Harvey, & Pereira, 2011).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1999)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특성 중 내성적인 성격, 이기적이고 

잘난 척하는 성격, 공격적이거나 산만한 성격 등 성

격 특성과, 외모와 관련하여 비만하여 동작과 태도가 

둔함, 단정하지 않은 용모와 불청결함 등 외모적 특

성이 제시되었다. Moon(2014)의 연구에서도 자기표

현 능력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공격행동을 하거나, 신
체적으로 너무 뚱뚱하거나, 못생겼거나, 신체가 약하

거나 하는 특징을 가진 경우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입

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 특성 요인으

로 자주 제시되고 있는 성격 요인은 공격성(Chung, 
2009; Olweus, 1994)인데,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은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받은 후, 다시 집단따돌림의 가

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Lee, 
1999). 성격 특성 외에 외모 요인도 집단따돌림 피해

자 특성으로 자주 지적된다.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

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24세 연령층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성적, 직업선택과 함께 외모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atistics Korea, 2010). 미국에서도 12세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

이 있었으며, 외모에 대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

생이 총기로 2명을 죽이고, 13명을 다치게 한 사건까

지 발생하였다(Yoo & Johnson, 2007). Lee and Kim 
(1999)은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비만하거

나,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못생긴 아이 등 신체적 약

점을 가진 아이들이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실
제로 울산의 한 여학생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따돌림

을 당해 괴로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기 방에서 교

복 넥타이로 목을 매 숨지는 등(Lee, 1995), 외모관련 

집단따돌림의 피해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음에

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모관련 요인이 집단따돌림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노력은 부족

하였다.

외모 요인 중 비만은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National Youth Policy In-
stitute(2010)에서 실시한 청소년 비만실태조사에서 

청소년 비만은 자아존중감, 우울감 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최근 몇몇 학자들은 비

만이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Barnett, Livengood, Sonnentag, Barlett, & Witham, 
2010; Lumeng, Castle, & Lumeng, 2010),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했다. 비만 외에도 청결도는 따돌

림 피해 학생 특성 중 자주 언급되는 요인이다. 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1999)가 

발표한 ‘왕따 극복하기 지침서’에 따르면 잘 씻지 않

거나 복장이 지저분한 학생, 즉 청결하지 못한 학생

이 따돌림을 받기 쉬운 학생이라고 제시되었다.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

한다.

가설 1. 공격성이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가설 2. 청결도가 낮을수록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당할 것이다.
가설 3. 비만도가 높을수록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당할 것이다.

2.� Consequences� of� bullying

청소년기에 있어서 친구는 자기 가치감의 증진, 스
트레스 완화 역할을 하며, 또래 수용은 자아존중감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란 타인으

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높

게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개념으로(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

이 높으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문

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정서 형성이 

가능하다(Seo, 2003).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와의 교류

를 통해 자신에 대해 통찰하고, 자아존중감을 발전시

키는데(Kim, 2000), 이 시기에 집단따돌림의 원인 등

으로 교우간의 긍정적 관계형성이 어려우면 자아존

중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래의 지속적인 비난과 괴롭힘은 그 당시의 자존감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

지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성인기의 자아의식에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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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미친다(Lund et al., 2009; Sweetingham & 
Waller, 2008).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후 본인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외롭다(50.4%), 억울하다

(39.6%)는 답변 외에도 자신에 대해 화가 난다

(45.5%), 나의 못남이 싫다(36%) 등(Kim & Park, 
1997), 자학적 느낌이 많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증연구에

서도 Olweus(1994)는 집단 괴롭힘 정도와 자아존중

감 사이에 부(‒)의 상관성을 발견하였다.
집단따돌림의 피해는 자아존중감에 뿐만 아니라, 

우울감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자퇴, 자
살 등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Gini, 2008, 
Ranta et al., 2009).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은 자

기 패배적 사고를 가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높은 경

향이 있는데(Moon, 2014), 집단따돌림 피해도가 높을

수록 불안과 우울수치가 높게 나타남이 확인된 바 있

다(Choi, 2009). 한편,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다시 우

울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Callaghan & Joseph, 1995; Lee, 2003), 청소년기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사이의 부적관계는 또 다

른 연구(Jeong, 2013)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당할수록 자아존중

감은 더 낮아질 것이다.
가설 5.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당할수록 우울감은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자아존중감이 더 낮을수록 우울감은 더 높

을 것이다.

3.� Gender� difference� in� research� variables

집단따돌림과 이의 선 · 후행 변인에 대한 성별 차

이 연구는 활발히 행해지지 않았다. 발견된 몇 개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의 피해경험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더 많다는 조

사결과와(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
lence, 1999), 남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더 

많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난다(Kim & Koo, 2016). 
이는 신체적 따돌림과 관계적 따돌림을 포함하는 집

단따돌림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개념 인식에 개인 차

이가 많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사춘기에 접어드

는 중학시절에 낮아지는데,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

년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다

(Jacobs, Lanza, Osgood, Eccles, & Wigfield, 2002).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학생 집

단은 남학생 집단보다 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보였

다(Kim, Kim, & Kim, 2002). 우울감에 대한 성별차

이 연구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이 높은 경

향이 있는데, 이는 슬픔이나 불안 등 여성들이 남성

들보다 부정적 감정을 공개하는 경향이 높고, 그에 

반해 남성은 강인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이

를 표현하는 것에 소극적이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되

어 왔다(Leahy, Holland, & McGinn, 2011). 청소년기

에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

과(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4)
에 따르면 여학생의 31.6%와 남학생의 22.2%가 우울

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여학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성격 특성 중 공격성은 다른 사람에게 의

도적으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해를 끼치려는 행위라

고 설명될 수 있다(Brehm & Kassin, 1990). 공격성은 

중학교 시기인 13세부터 15세 사이에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서적, 신체적 성숙으로 인해 점차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선행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격

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미성년의 

경우 그 격차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Archer, 2004). 
한편, 공격성의 하위요소별로 나누어 볼 때 신체적 

공격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지만, 따돌린다던가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던가는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

생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im, 2007). 청소년 

패널자료를 가지고 검증한 연구에서는 중학생 집단

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공격성을 가

진 것으로 보고되어(Lee, Wi, & Kim, 2015) 성별차

이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외모적 특성 중 비만도 면에서 성별 차이

를 발견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남녀 고등학생 집단

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

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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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평가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이 비만하

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소 대

치되는 결과를 보였다(Kim et al., 2002). 청결성에 대

한 성별비교 연구는 적은 편이었는데, 초등학교 3∼6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 집단의 신체 및 

의복 청결성이 남학생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Park 
& Chung, 2014) 연구 외에 청결성의 성별차이에 집

중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각 특성요소에 대한 성별차이를 본 연구도 적은 편

이었지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성격 특성과 외모 

특성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를 본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남녀 성

별에 따른 신체적, 정서적 차이가 뚜렷해지는 시기이

며, 의식과 행동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시기이므로, 각 

연구변인 값과 연구변인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연구 결과의 해석에 시사

점을 더하고자 한다.

가설 7. 성별에 따라 피해자 특성(공격성, 청결도, 
비만도), 집단따돌림, 자아존중감, 우울감 

변인 사이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

다.

Ⅲ.� Research�Method

중학생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선후행 변인간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대구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 1, 2학년 남녀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학년 학생 중 설문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학생

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시기가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집단 따돌림이 가장 자주 발생

되는 시기(Kim, 2005)이기 때문이다. 총 594명 학생

으로부터 설문응답을 얻었는데, 자신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Chung(2009)의 연구에서 발

췌한 4항목(친구들과 다툼이 잦다, 친구들에게 공격

적이다,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농담을 한다, 다름 사

람들을 놀리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이 사용되었다. 
청결성과 비만도에 대한 항목은 선행연구(Keery, 
Boutelle, van den Berg, & Thompson, 2005)를 참조

하여 각 두 항목씩(청결성-내 외모는 늘 깨끗한 편이

다, 내 의상은 늘 청결한 편이다; 비만도-나는 뚱뚱하

다, 나는 비만이다) 사용되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Wang, Iannotti, & Nansel, 2009)
를 참고하여 “나는 지난 3개월 안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때리기, 발로 차기, 밀치기 중 하나를 

당해본 적이 있다”, “나는 지난 3개월 안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로부터 안좋은 별명으로 불리기, 웃음거

리 되기, 괴롭힘 당하기” 중 하나를 당해본 적이 있

다”, “나는 지난 3개월 안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로

부터 외모에 대해 안좋은 지적 듣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 “나는 지난 3개월 안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로부터 성격에 대해 안좋은 지적 듣기를 당해본 적이 

있다”, “나는 지난 3개월 안에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로부터 무시당해본 적이 있다”의 5항목으로 측정되

었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3)의 자아존중감 

척도 10개 항목, 우울감은 Beck, Steet, and Brown 
(1996)의 우울감 측정 척도 10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그렇다(6)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그 외에 성별, 학년, 가계소득

수준, 학업수준에 대해 명목척도로 측정되었다. 분석

을 위해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 t-test, 요인분석,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법이 사용되었다.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이 190명(32%), 여학생이 404명(68%)이었으며, 학년

으로는 1학년이 258명(43.4%), 2학년이 290명(48.8 
%), 3학년이 46명(7.7%)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

계소득수준은 낮음이 34명(5.7%), 중간이 478명(80.5 
%), 높음이 82명(13.8%)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수준

의 경우에는 낮음이 127명(21.4%), 중간이 337명

(56.7%), 높음이 130명(21.9%)으로 나타났다.

Ⅳ.� Results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eans� of�

research� variables

연구변인에 대해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정리한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아이겐 값 1 이상의 요인을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감은 7개 항목, 자아존중감은 4개 항목, 집단따돌

림은 5개 항목, 공격성은 4개 항목, 비만과 청결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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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alpha

Depression

I am not happy as the past. .779

4.188 17.451 17.451 .875

I get angry to myself. .741

I often cry. .709

I am easily annoyed and feel tiresome. .733

I become having less interest on others compared 
to the past. .763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as the past. .761

I become having less appetite as the past. .618

Be bullied

I suffered “hitting, kicking, and pushing” done by 
friends in school within the last 3 months. .759

3.134 13.057 30.509 .848

I suffered “calling by no good nicknames, joking, 
and teasing” done by friends in school within the 
last 3 months.

.835

I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appearance” 
done by friends in school within the last 3 months. .778

I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personality” 
done by friends in school within the last 3 months. .756

I suffered “ignoring” done by friends in school 
within the last 3 months. .721

Self-esteem

I think that I am a valuable person as much as 
others. .724

2.768 11.533 42.042 .852I can do well as much as most of others. .780

I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781

I am mostly satisfied with myself. .790

Aggression

I like to play by teasing others. .566

2.385 9.938 51.980 .722
I make a joke hurting my friends. .792

I am aggressive to my friends. .829

I often fight with my friends. .741

Obesity
I am fat. .928

1.932 8.052 60.032 .928
I am overweight. .933

Cleanliness
My appearance always tends to be clean. .789

1.573 6.553 66.584 .754
My clothes always tends to be clean. .808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각각 2개 항목이 각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요인 적재

치는 .566부터 .933까지 분포되었다. 아이겐 값은 

1.573부터 4.188까지 분포되었고, 총 누적 변량은 

66.584%로 나타났으며, 6개 변인의 신뢰도는 .722부

터 .928까지 분포되었다.
각 변인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6점 척도 중 집

단따돌림은 1.366 정도로 나타나, 비교적 소수의 학

생 집단에서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Vol. 25, No. 2 여 은 아 127

－ 243 －

Item

Mean(SD)
t-value

(p-value)Total
(N=594)

Male
(n=190)

Female
(n=404)

Depression 2.343
(1.140)

2.085
(1.060)

2.464
(1.157)

‒3.826***

(.000)

Be Bullied 1.366
(0.700)

1.486
(0.809)

1.310
(0.635)

2.884**

(.004)

Self-esteem 4.947
(0.862)

4.983
(0.850)

4.931
(0.869)

.688
(.492)

Aggression 2.059
(0.840)

2.043
(0.879)

2.067
(0.822)

‒.317
(.752)

Obesity 4.617
(1.507)

4.824
(1.429)

4.520
(1.534)

2.301*

(.022)

Cleanliness 4.546
(0.989)

4.397
(0.941)

4.615
(1.004)

‒2.514*

(.012)

<Table� 2> Mean differences by genders

수 있었으며, 우울감은 2.343, 공격성은 2.059 수준으

로 중간값인 3.5 이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4.947, 비
만도 4.617, 청결성 4.546 수준으로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다(Table 2).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우울감과 

공격성은 낮은 편이지만, 자신이 청결하고 다소 비만

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해석 시 참고하기 위해 성별간 평균값 비교를 

실시한 결과, 집단따돌림, 우울감, 비만도, 청결성에

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

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겪고 있으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 부분에서는 여학생들은 자신이 청결하

다고 느끼는 수준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으며, 반대로 

남학생들은 자신이 비만이라고 느끼는 수준이 여학

생보다 더 높았다.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VE� checks

본 연구의 인과모형 분석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잠

재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
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MIN는 656.637(DF=237)이며, Q값(CMIN/ 
DF)은 2.771로 기준 값인 3보다 낮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Kim, 2010). CFI는 .937, IFI는 .937, 
RMSEA는 .055로 Hair, Black, Babin, Anderson, and 

Tatham(2006)이 제시한 적합도 기준인 .90 이상을 충

족하였다. 모든 관측변수들은 잠재변수에 대해 높은 

경로계수를 보였는데, 경로계수의 C.R. 값은 8.725부

터 16.940까지 분포되어 모두 기준값 2 이상(p<.05) 
상회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판별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잠재변수 간 평균분산추출값(AVE)
을 계산하였다. 결과에서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

출값이 상관관계 제곱 값보다 크게 나타나 잠재변인

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으므로(Fornell & Larcker, 
1981)(Table 4), 본 모형에 대하여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3.�Causal� relationships�among�research�variables

1)�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모든 응답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Fig. 1>에 정리되었다. 모형적합도에서 

CMIN는 821.434(DF=243)이며, Q값(CMIN/DF)은 3.380
으로 기준 값인 3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CFI는 

.913, IFI는 .914, RMSEA는 .063으로 양호하게 나타

났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특성 중 공격성, 청결성, 비
만도의 세 가지 요인은 상호 인과관계가 CR 값 2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청결도는 부(‒)적, 
공격성과 비만도는 정(+)적, 청결성과 비만도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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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andard 
estimate

Standard
error

C.R.
(p-value) Fit

Aggression 1 ← Aggression .688 - -

 χ2=656.637
 df =237

 CMIN/df =2.771

 IFI=.937
 TLI=.927
 CFI=.937

 RMSEA=.055

Aggression 2 ← Aggression .834 .070 15.059***(.000)

Aggression 3 ← Aggression .709 .054 14.317***(.000)

Aggression 4 ← Aggression .406 .075 8.725***(.000)

Cleanliness 1 ← Cleanliness .725 - -

Cleanliness 2 ← Cleanliness .841 .111 11.891***(.000)

Obesity 1 ← Obesity .879 - -

Obesity 2 ← Obesity .985 .071 16.480***(.000)
Bullied 1 ← Bullied .654 - -

Bullied 2 ← Bullied .753 .070 15.047***(.000)

Bullied 3 ← Bullied .744 .079 14.924***(.000)

Bullied 4 ← Bullied .760 .075 15.155***(.000)

Bullied 5 ← Bullied .729 .069 14.694***(.000)

Self-esteem 1 ← Self-esteem .619 - -

Self-esteem 2 ← Self-esteem .624 .088 13.010***(.000)

Self-esteem 3 ← Self-esteem .895 .097 16.809***(.000)

Self-esteem 4 ← Self-esteem .914 .097 16.940***(.000)

Depression 1 ← Depression .508 - -

Depression 2 ← Depression .758 .127 11.985***(.000)

Depression 3 ← Depression .726 .141 11.740***(.000)

Depression 4 ← Depression .677 .114 11.332***(.000)

Depression 5 ← Depression .753 .124 11.947***(.000)

Depression 6 ← Depression .768 .137 12.059***(.000)

Depression 7 ← Depression .764 .143 12.029***(.000)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ggression Cleanliness Obesity Be bullied Self-esteem Depression

Aggression .892

Cleanliness .061 .902

Obesity .023 .120 .878

Be bullied .097 .036 .026 .952

Self-esteem .066 .292 .038 .069 .951

Depression .102 .085 .080 .130 .287 .873

CR .969 .948 .935 .990 .987 .979

AVE values were indicated in diagonal lines.
Square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were indicated under diagonal lines.

<Table� 4> AVE and squared correlations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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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청결하

지 못하고, 비만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으며, 청결

하지 못할수록 공격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과관계분석 결과에서는 공격성, 청결성, 비만도 

세 가지 응답자 특성 모두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공격성이 높을수

록(CR=5.423, p<.001), 청결도가 낮을수록(CR=‒2.029, 
p=.042), 비만도가 높을수록(CR=2.062, p=.039)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집단따돌림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CR=
‒5.712, p<.001)을, 우울감에 정적 영향(CR=5.203, 
p<.001)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우울감 사이에도 

부적 인과관계(CR=‒7.993, p<.001)가 확인되었다. 이
는 집단따돌림을 많이 당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지고, 우울감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서 가

설 1, 2, 3, 4, 5, 6이 지지되었다.

2)� Gender� differences� in�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경로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는 <Fig. 2>에 정리되었다. 모형적합도에서 CMIN는 

1,113.626(DF=486)이며, Q값(CMIN/DF)은 2.291로 

기준 값인 3 이하로 나타나 양호하였으며, CFI는 

.908, IFI는 .909, RMSEA는 .047로 양호하게 나타났

다. 먼저 응답자의 특성 중 공격성, 청결성, 비만도의 

세 가지 요인간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

생 모델에서는 이 세 변인간 상호 인과관계가 유의하

지 않았으나, 여자 중학생 모델에서는 세 변인간 상

호 인과관계가 CR값 2 이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공격성, 청결성, 비만도

가 독립적인 특성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비만도가 높을수록 청결하지 못하고 공격

성도 높으며, 청결하지 못할수록 공격성도 높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인과관계 모형 비교에

서 유의한 경로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남자 중학생

의 경우에는 응답자 특성 중 공격성(CR=2.337, p< 
.001)과 청결도(CR=‒2.749, p<.001)만이 집단따돌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나, 여자 중학생의 경우

에는 공격성(CR=5.329, p<.001)과 비만도(CR=2.307, 
p<.001)만이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다. 집단따돌림 후행 변인간의 인과관계에서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차이가 없이 두 집단 모두에

서 집단따돌림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우울

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감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성별간의 집단모형비교를 통해 각 경로가 두 성

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의 수치

를 확인하였는데, 모형에서 제시한 경로 중 ‘청결성

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경로’ 하나에서 

기준값 2 이상(Critical ratio for difference=2.710)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청결성과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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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der differences in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따돌림의 부적관계 경로에 대해서는 남자와 여자 중

학생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만도

와 집단따돌림의 정적 관계 경로의 성별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로서 ‘성별에 따

라 피해자특성, 집단따돌림, 자아존중감, 우울감 변인 

사이의 경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한 

가설 7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Ⅴ.�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의 선행 변인 중 피해자 성격 및 외모 특성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집단따돌림의 선후행 변인에 대한 관

계모형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 집단따돌림 피해자 특성 중 공격성, 

비만도, 청결성은 집단따돌림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공격성이 높을

수록, 비만도가 높을수록, 청결하지 못할수록 집단따

돌림의 피해를 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집단따돌림의 관계 결과는 선행연구(Chung, 2009; 
Lee, 1999; Olweus, 1994)와 일관되었으며, 성격 특성 

중 공격성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특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특성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

과이다. 공격성이 높을수록 또래 친구들로부터 외면

받기 쉽고, 이것이 따돌림으로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비만도와 집단따돌림간의 인과관계는 선행연구

(Barnett et al., 2010; Lumeng et al., 2010)에서 제시

된 것과 일관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증자료가 부

족한 상황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증결과를 얻었

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청결도와 집단따돌림간의 

관계는 따돌림 피해예방 지침서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관련한 실증연구가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 실증결과를 얻어 후속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의 피해 수준은 피해자의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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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우울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다시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미

치는 관계를 보였다. 집단따돌림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해외에서 수행된 연구들(Gini, 2008; Olweus, 
1994; Ranta et al., 2009)과 일관되었는데, 이는 해외 

자료들에서 증명된 관계가 국내 중학생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집단따돌림과 우울감의 관계는 선행연구(Choi, 2009; 
Moon, 2014)와 일관된 것이었으며, 자아존중감과 우

울감의 부적 관계는 또 다른 선행연구들(Callaghan & 
Joseph, 1995; Lee, 2003)에서 제시된 것과 일관되었

다. 결과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받은 학생들은 자아존

중감이 낮아졌으며, 우울감은 높아져 집단따돌림이 

피해자들에게 심리학적, 병리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학생 집단의 성별에 따라 집단따돌림 선후

행 변인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남
자 중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공격성과 청결성이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으나,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격성과 비만도가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통계적으로 경로의 유의성

에 있어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에 따

르면, 청결성-집단따돌림의 관계에서만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피해자의 청결성 요인이 

집단따돌림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남녀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청결성

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선 평균값 비교에서 나타났듯

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청결도가 더 낮은 반면, 집
단따돌림 수준은 더 높아서 그 차이로 인해 더 명확

한 영향성이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외에 집단따돌림-자아존중감-우울감 사이의 영향관계

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

별과 상관없이 이 세가지 변인간의 관계가 명확히 드

러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집단따돌림의 선 ·후행 변

인간의 관계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비교한 사례는 발

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에서는 더 다양한 변인에 대한 성별 차이 연구 시도

가 수행된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 내 집단따돌

림의 원인 중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던 피해자의 

성격 요인 외에 외모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

의 영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피해자의 성격 요인 

중 공격성과 외모요인 중 청결성과 비만도의 영향성

에 집중하여 이 요인들이 집단따돌림의 원인이 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 집단따돌림의 피해는 다시 자아

존중감을 낮추고, 우울감을 높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처럼 집단따돌림 피해

자 특성이 집단따돌림, 사회심리적 그리고 병리적 피

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검증한 결과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 방관자, 가해자의 멘토링/교화/치료 프로그램 

개발 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남학생의 경우, 청결성 관리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면 또래 집단에서의 수용성을 더 높이고, 집
단따돌림 피해를 예방하는데 부분적으로 나마 기여

하는 바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의학, 의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전개되어 왔던 이론과 주

장을 연계하여 이를 하나의 인과모형으로 개발하고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기존 학문 분야의 관

점과 시각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

한 논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분적

인 변인들 간의 관계들은 검증되어 왔지만, 큰 틀에

서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변인들 간의 통합적 관

계를 더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

의 담론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개발된 연구모형은 후속연구의 틀

로 활용되어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

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은 연구 대상이 한 지역

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1∼2학년 전수대상 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해석의 확대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며, 향후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

료수집을 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한다면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선행연

구와 자료에서 제시되었던 집단따돌림 피해자 요인 

중 지나치게 내성적 성격, 신체 및 지적장애, 좋지 않

은 인상, 지나치게 튀는 외모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

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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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요인과 외모요인의 하부차원에 대한 더 심도깊

은 후속연구들이 진행된다면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

의 폭을 넓히고, 더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는데 큰 도

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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